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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공간을 넘나드는 우체국

달 표면이 번쩍이며 웜홀이 열리더니, 그 안에서 땀범벅이 된 외계인 집배

원 달이가 나왔다. 달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. 달이가 입고 있는 옷 뒤

에는 ‘달나라 우체국’이라는 글자가 크게 박혀 있었다. 이곳은 지구에 

있는 평범한 우체국이 아니다. 무려 과거와 미래까지 편지를 배달할 수 있

는 특별하고 신비한 우체국이다

달이는 밀린 우편함을 뒤적이다가, 눈에 띄는 편지 한 장을 집어 들었다. 

봉투 겉면에는‘2090년의 나에게 쓰는 편지’라고 적혀 있었다. 까마득한 

미래로 가는 배달이라니 설렘 대신 겁부터 났다.

달나라 어마무시한 규칙이 한 개 있다. 바로‘우편을 전달하는 데 2시간 

이상 걸리면 그 즉시 달나라 우체국은 사라진다’라는 규칙이었다.”만약 

나 때문에 우체국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면 어떡하지? 달나라 우체국의 

기적을 믿고 편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쩌고!”하지만 달이는 다짐했다

이 편지를 꼭 주인에게 전해주겠다고. 달이는 곧장 달나라 오토바이에 올

라탔고 시공간의 소용돌이인 웜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. 수신인은 한 여

자아이였다. 중학교 1학년 때 보냈으니 2090년인 지금은 아마 78세의 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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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 할머니 일 것이다. 달이는 바로 출발했다. 시공간을 찢고 달린 지 1시

간 만에 도착했다. 달이는 조심스레 다가가 낡은 편지봉투를 할머니의 옆

에 나뒀다. 임무를 완수하자 심장이 뛰었다. 제한 시간까지 얼마 남지않았

다. 달이는 재빨리 우체국 본부에 도착했다. 마음 속에서 뿌듯함과 자랑스

러움이 차올랐다. 중학생 아이의수십 년 전의 꿈과 고민이 담긴 그 편지

가, 할머니가 된 아이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 될지 상상이된다. 바로 

그떄 웜홀 속에서 ‘별이’라는 외계인이 나타났다. 은빛색에‘별나라 우

체국’이라고 적힌 옷을 입고 있었다. 별이는 숨을 몰아쉬며 주머니에서편

지 한 장을 꺼내밀었다. "이거 미래의 달이가 보낸 편지야!”"뭐? 미래의 

내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다고?" 달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별이가 건

넨 편지를 받아들었다. 편지의 내용을 본 달이는 가슴이 뭉클해졌다.‘안

녕, 달이야.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. 사람들이 과거나 미래에서 온 편지를 

소중하게 여겨. 앞으로도 우체국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쭉 보여줘!’달이

는 우체국의 편지를 모두 전달하겠다고 다짐했다. 이제 알았다. 내가 전달

한 작은 편지가 누구에겐 정말 소중하고 뜻깊다는 것을.


